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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07주요 내용 
1.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주요 5대 이슈) 
2.  ① 10대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②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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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교회탐구센터에서 2019년 한국 교회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 조사 통계자료에서 잡히지 않던 새로운 결과들을 접할 수 있었
다. 버즈량, 댓글, 조회수 등을 고려,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교회 관련 다음의 5개 주제가 
추출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3호는 「2019년 한국 교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싣기로 한다. 

1.  목회자 성범죄  

2.  전광훈 현상  

3.  동성애  

4.  명성교회  

5.  신천지 

빅데이터 분석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5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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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별로 전체 게시글 232,136건 중 월별로 동일 주제로 쓰인 게시글의 양이 많고 댓글 및 조회수가 높은 
것을 주요 이슈로 도출한 결과,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이슈는 ‘목회자 성범죄’, ‘전광훈’, ‘동성애’, ‘명성교
회’, ‘신천지’ 등 5가지로 밝혀짐

[그림] 2019년 한국 교회 5가지 주요 이슈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이슈(5가지) 

목회자 성범죄
신천지

동성애명성교회

전광훈 

황교안

추수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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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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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교단

성경 베이비박스

말씀이만희

기도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19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
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 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19년 1월 ~ 11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카페, 네이버뉴스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232,136건 (기독교 98,620건, 교회 172,011건, 목사 49,097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수집 및 분석 수행 : 목회데이터연구소 및 주)골든플래닛(TousFlux)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 상의 확산 지표 
  본문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믿음

예수그리스도

문재인

목사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찓섾핂��쭒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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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버즈량(년간 총 본문수)은 5개 주요 이슈 중 ‘신천지’가 18,137건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에 ‘동
성애’, ‘전광훈’, ‘명성교회’, ‘목회자 성범죄’  순으로 나타남

• 대중의 관심도(조회수 비중)는 
    ‘목회자 성범죄’가 1위를 차지함
•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조회수 비중은 ‘목회자 성범죄’가 4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명성교회 세습’(46.8%)로 나타남. 그에 비해 ‘전광훈’과 ‘신천지’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소수의 관심자들에겐  ‘전광훈’, ’신천지’ 등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나 많은 대중들에겐 ‘목회자 성범
죄’와 ‘명성교회 세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그림] 관심도 분석 (총 조회수/총 본문수)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동성애 전광훈 신천지

2124
38

4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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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동성애 전광훈 명성교회 목회자 
성범죄

1,9592,057
4,159

6,322

18,137

[그림] 단순 버즈량 분석 (총 본문수) (건) 

• 단순 버즈량(본문수)은  
‘신천지’가 1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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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 수 분석에서는 ‘전광훈’이 32%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
남. 다른 정치적인 이슈와 마찬가지로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찬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
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광훈’은 조회수(관심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일단 조회 후에는 다른 기독교 이슈보다 댓글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대중의 참여도(댓글 수 비중)는  
‘전광훈’이 1위임

전광훈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동성애 신천지

1
7

1819

32
[그림] 참여도 분석 (총 댓글 수/총 본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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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슈 중 조회수 비중(관심도)이 가장 높은 이슈임 
• 목회자의 성범죄(아동 성범죄, 신도 성 폭행 등)와 관련된 글들이 1년 동안 100건 이상 꾸준히 게재됨.  
• 댓글은 5개 이슈 중 ‘전광훈’ 다음으로 많은 댓글이 달림 
•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목회자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이를 묵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짐

� ‘목회자의 성범죄’, 개인의 범죄를 넘어  
이를 묵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짐

“한국 성 폭행 1위 직업 – 목사”, “신이 없는 이유” 
“대상자 신상 공개해서 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 성추행한 남목사, 아동 성추행한 남목사, 성범죄 저지른 남목사… 
다 한 사람 같지만 매번 다른 사람인게 소름이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왜 천벌을 안주는지 궁금하다” 
                                                                            - 성범죄 목사 관련 뉴스 댓글 중 발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2

112

195

254

200

111

185
201

129

184
146

[그림] 목회자 성범죄 관련 글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수) (건) 

목사, 아동 성범죄(15건)

정명석 교주 성폭력 혐의(95건) 이재록 목사 성폭행(36건) 
한인 교회 목사 성폭행(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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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정치적 발언 전후 주목도는 6월 전까지 본문수 200여건 이하로 온라인에서 주목받지 못하다 
6월 문재인 하야 발언으로 본문수가 1,496건까지 급증해 큰 주목을 받음 
•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를 통해 다시 증가하면서 확산함 
•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개인 자격이 아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으로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넘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광훈 목사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3가지 양상 
① 전광훈 목사 및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 
②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의견 
③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의견 
• 이 세가지 양상은 이념 논쟁 속에서 결국 한국 교회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광훈 목사’, 정치 이념화되면서  
기독교 내에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형성됨

[그림] 전광훈 목사 글 추이 (%)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거짓 장로와 가짜 목사가 주님의 이름과 신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목사를 가장한 사이비 사기꾼일 뿐” “저러니 개독교 개독교 하지!” 

“나도 기독교지만 정말 실망스럽다. 한기총 해산시키지 못하면 한국기독교 미래는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하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 그만하라” 

“그게 설교냐 빨갱이 소리가 술술 나오네 광신집단…” 

“문재인 하야하든가 탄핵 하든가,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요즘같이 비겁한 목사들이 가득한 교계에 전광훈 목사님처럼 정의로운 목사님께서 … 

한국기독교의 큰 축복입니다! ”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거시는 전광훈 목사님 지지합니다! 벙어리개같은 목사들은 회개하세요!” 

“전광훈목사님은 이 시대가 낳은 참 목자이십니다. 전광훈목사님!! 더 힘껏 응원합니다.” 
                                                                                                
                                                                                                 - 전광훈 목사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2 93 146 74
254

1,496

369
131 164

728
632

세월호 유가족, 전광훈 고발(61건)

전광훈, 후원금 횡령(127건)

전광훈, 문재인 정부 규탄(1,496)

조국 규탄 맞불 집회(470건)

* 네이버 카페에서는 평소 200~300건이 꾸준히 게재됨. 네이버 뉴스에서는 5월말~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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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25%, ‘부정’ 57%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은데, 10월 
이후 긍정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전광훈 목사 관련 글 감성 추이 (%) 

부정  
비율 

긍정  
비율 
 
중립  
비율

중립
18%

부정
57%

긍정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3
39

58
53

63
75

78

54
48

69
61

40

28

30
23

34

19
15 16

24
20

29

26

33

19
14

18
10 6

21 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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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서는 평소 200~300건이 꾸준히 게재됨. 네이버 뉴스에서는 5월말~6월초 서울문화퀴어축
제를 계기로 510건까지 증가함 
• 퀴어축제를 계기로 6월부터 동성애에 대한 긍정 비율이 대폭 증가됨 
•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념 논쟁으로 이어짐.  
• 동성애 반대 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 황교안 지지, 전광훈 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기독교’ 자체
에 대한 옹호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 동성애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58%, ‘부정 38%로 긍정이 더 높음 
• 따라서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움직임은 현재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충되는 것으로 
기독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됨

� ‘동성애’, 6월 퀴어 축제를 계기로  
긍정 의견 대폭 증가함 

[그림] 동성애 관련 글 감성 추이 (%) 

“멋지다 황교안! 황교안 대통령 확정…” 
“에이즈 창궐의 주범인 동성애…그걸 옹호하는 좌파 정치인은 물러가라”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틀린거 하나없다” 

“문재인 종교가 천주교라더니 사이비인가보군…” 
“물타기 하고 있네! 동성애는 기독교인들도 싫어하지만  

일반인들은 더 싫어한다! 동성애는 진짜 극혐!” 

“사랑에 차별이 있어야 하나? 나와 다를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비난하면 기분 나쁘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래.” 

“주위 동성애자를 직접 보니 동성애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더라 
노력해도 벗어날수 없는…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해한다” 

                                                                                     
                                                                                                    - 동성애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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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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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의 단순 본문수는 평소 200건 이하였으나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자 527건까지 데이터 급증함 
• 6월까지는 명성교회 긍정 의견이 많다가, 9월 총회 전까지는 부정 의견, 그 후로는 치열하게 긍·부정 의견
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명성교회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40%, ‘부정’ 36%로 긍정이 약간 더 높음. 이는 명성교회 문
제에 관여도가 높은 명성교회 지지자들 또는 관련자들의 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보임 
• 총회의 결정에 많은 댓글이 생성되고, 댓글의 대부분은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내용임

� ‘명성교회’, 예장 통합 총회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긍·부정 의견 대립 

중립
24%

부정
36%

긍정
40%

[그림] 명성교회 관련 글 감성 추이 (%) 

“한국 교회는 죽었다” 
“명성왕국을 건설!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제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돈 벌기 좋은 사업일 뿐…목사 직함을 사장으로” 
“세습, 부자, 권력에 관대한 교리!…나눔과 사랑의 예수님은 사라졌다” 

“1,204명 중 920명 찬성…확실히 신은 없다” 

“남의 교회일에 감놔라 팥놔라, 당신들이 교회에 헌금한번 한 적 있소?” 
“아무 권리도 없는 자들이 여론몰이 하여 멀쩡한 교회 파탄내려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세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결정 할 일이다. 현재 담임목사를 지켜주고 싶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 관련 뉴스 댓글 중 발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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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슈 중 조회수 비중(관심도)가 가장 높으나, 관심도와 참여도는 매우 낮음. 이는 신천지 찬반 사이트
에서만 글이 무차별적으로 실릴 뿐, 일반인까지는 거의 확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신천지 전체 본문에서 신천지 반대 글은 40%, 긍정 글은 60%로 긍정 글 비중이 더 높음 
• 신천지 반대 글은 ‘사이비 신천지’라는 네이버 카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천지 긍정 글은 ‘나도 신천지 
기자다’ 외 다양한 카페를 통해 글이 확산되고 있어, 신천지 반대 인플루언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신천지’, 버즈량(본문수)은 1위이나  
관심도/참여도는 최하위로 일반인에게 확산되지는 않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08 272
553

725
916

1,500

1,985

2,905

2,529

3,006

2,605

1,4881554
1,281

1,574

773

9513570
16366

92

1,117

1,452
1,2481,3311,212

1,405

781655
390

206217

신천지  
반대
40%

신천지 
긍정
60%

신천지 말씀 세미나 5만 여명 참석

신천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3차 궐기 대회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  
말씀대성회

말씀대집회

카페  
전체 
 
 
신천지 
반대 

신천지 
긍정

[그림] 신천지 글 확산 추이(네이버 카페) (건) 

“사이비 신천지와 이만희는 없어져야 함” 
“3년 있다 나왔는데 정신차리세요 여러분 진짜…불쌍하다” 

“신천지는 이만희의 내연녀였던 김남희를 만민의 어머니라고 추대하던 곳… 
하지만 김남희는 신천지에서 도망나옴. 신천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김남희가 도망나왔을까?“ 

“신천지는 10만명이 넘게 성장했는데 한국 교회는 교단중에 성장세인 교단이 있는가? 
신천지가 가짜라면 알아서 하나님이 진작 없애셨겠지”   

“10만3764명의 수료생중 한 명입니다.이런 거짓기사를 볼 때마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신천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단 아닌가요? 10년간 범죄 저질러서 유죄 판결 받은 목사가 12000여명이면  
종교집단이 아니고 범죄집단 아닌가요?”  

                                                                                                 - 신천지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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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작성글 수

사이비 신천지     6,919

나의 전능자        211

바로 알자 신천지          78

카페 작성글 수

나도 신천지 기자다         329

세상을 이기는 신천지의 빛           94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카페           51

미니어처 헤븐           36

천지일보           15

신천지 반대 인플루언서 신천지 긍정 인플루언서

[그림] 신천지 인플루언서 

426일 만에 노사 합의를 이룬 파인텍 굴뚝농성에 대해 종교인들이 지지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JMS의 정명석 교주 성폭력 혐의,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무효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합장 거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이후 7월과 11월에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만큼 하반기 기독교 여론을 주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정을 한 이후 2개월 동안 지속된 명성
교회의 세습 관련 글(1,097건) 

1月

3月

5月

6月

9月

• 2019년 월별 
온라인 주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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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회복’이 관건임

• 감성 분석*을 통해 볼때 2019년 한국 교회 관련에 대해 긍정 관련 글의 빈도수에서 ‘말씀 묵상 및 공유’ 가 
3,367건으로 가장 높았고, ‘불우 이웃 돕기’ 1,969건, ‘추석에 이웃 돕기’ 88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국의 크리스천들의 말씀 나눔과 공유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기독교/교회/목사’ 관련 긍정적인 활동으로 언급된 것은 ‘이웃 돕기’이었음. 교회가 약자를 돕는 실천적 행
위에 나설 때 한국 교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보임 
• 부정 글의 빈도수를 보면 1순위는 기독교의 극단적 정치적 논란, 2순위로는 기독교의 세습, 3순위로는 목
사의 성폭행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음 
• 세가지 모두 단순히 기독교 내 문제가 아닌 일반 사회의 대중 인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국 교
회의 공공성 회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 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부정 글로 분류함 
 

순위 빈도수 내용

1순위      3,367건 말씀 묵상 및 공유

2순위      1,969건 불우 이웃 돕기

3순위           88건 추석에 이웃 돕기

[표] 주요 긍정 관련 글

[표] 주요 부정 관련 글

키워드 빈도수

전광훈       9,322

황교안       6,177

자유한국당       4,643

1순위 
기독교의 극단적 정치적 논란

키워드 빈도수

명성교회       5,496

세습       5,381

총회 수습안          721

키워드 빈도수

성폭행      1,750

성폭력      1,644

정명석      1,349

2순위 
기독교의 세습

3순위 
목사의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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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킪칺헞
2019년 사회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목회자의 성범죄’, ‘전광훈 현상’, ‘동성애’, ‘명성교회’, ‘신천지’로 특징지
울 수 있다. 신천지를 제외한 이슈는 단순히 개인 혹은 개 교회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목회자 성범죄는 관심도(조회수 비중) 1위, 참여도(댓글 비중) 2위로, 다른 이슈와 달리 매월 꾸준하게 게재된
다. 5개 이슈 중 한국 교회 신뢰도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먼저 목회자의 성 윤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숙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양자 간에 권력 관계 혹은 위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에게 그루밍 성범죄가 많은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인 목회자 재교육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수평적이 되어야 할 과제
를 제기하고 있다.  

전광훈 현상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현상이다. 감성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부정 비율이 높지만, 긍정 비율이 25%
나 되어, 설문조사 결과(13%, 기사연, 사회현상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0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현상은 목회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한국
교 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회 또는 목회자가 목회자 신분으로 정치 혹은 사회 참여를 어느 
수준과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교회 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한 
동성애 비판이 사랑과 포용의 아이콘이어야 할 기독교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할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진 한국사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으로 비난을 받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명성교회에 대한 긍정 글이 부정 글에 
못지않게 게재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문제를 교회 내부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교회라는 관점에서도 보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신천지는 현재 이단 중 가장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대해 온라인 상에
서의 대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홀로 고군분투하여 신천지 반대 글들을 열심히 올리는 
중이다. 교회와 교단은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는 스티커를 교회에 붙이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대
처가 필요하다. 

2019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교회가 이웃과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 
설 때 나타났다. 교회가 자기를 낮추고 비우며 이웃을 위해 나서고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의 공공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 공공성에 입각하여 교회를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
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찓섾핂��쭒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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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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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있는 주제 찾을 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

• 10대 청소년이 관심이나 흥미 있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 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털 및 검색 엔진’ 34%, ‘SNS’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1위인 반면, 고등학생은 ‘포털 및 검색 엔진’이 1위임

• 1주일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98%, ‘네이버TV’ 25%, ‘V Live’ 16% 등의 순으로, 유
튜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청소년이 가장 즐겨보는 온라인 동영상은 ‘게임’이 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악/댄스’ 53%, ‘TV/드
라마/예능’ 41%, ‘먹방/쿡방’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98%)가 압도적

[그림] 관심ㆍ흥미 있는 주제 있을 때  
          주 이용 경로(상위 3위) (%)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0.01.06.(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363명, 대면면접조사, 2019.0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포털 및 
검색 엔진

SNS 
(페이스북 
 등)

21

3437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50%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4%

포털 및 검색 엔진 
41%

2
포털 및 검색 엔진 

30%
SNS 
3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28%

3
SNS 
8%

포털 및 검색 엔진 
29%

SNS 
24%

유튜브 네이버TV V Live

1625

98

[그림] 1주일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복수응답, 상위 3위) (%)

[그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용 
          한 콘텐츠(복수응답, 상위 4위) 

게임 음악/댄스 TV/ 
드라마/ 
예능

먹방/쿡방

4041
5361

(%)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0.01.06.(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363명, 대면면접조사, 2019.07)

[그림] 관심ㆍ흥미 있는 주제 있을 때 주 이용 경로(학급별 상위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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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한국인,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 

• 201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19%, 
즉 5명 중 1명 꼴로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고연령일수록 높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높은데, 특히 ‘사별/이혼/별거 기혼 
층’(36%)이 미혼층(14%)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우리 국민의 16% 정도가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6명 중 1명 꼴로 평소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앞에서의 소외감 느끼는 경우와 비슷하게 고연령일수록 많고, 미
혼보다 기혼이, 기혼자 중에는 ‘사별/이혼/별거 기혼 층’이 미혼 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음

[그림]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에 ’ ‘그렇다’ 비율** (%)

연령별 결혼 상태별 소득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그림]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에 ‘ 그렇다’ 비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종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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